
경기 시흥소방서가 자동화재속보설비 비화재보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손실을 최소화하고 소방시설 신

뢰도 향상을 위해 특별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지속 실시한다.

비화재보란? 화재경보설비가 화재 발생이 되지 않았음에도 설비의 오동작으로 인해 경보가 울리는 것

을 말하며 음식물 조리 및 흡연 중 발생하는 연기, 감지기 노후, 습기가 많은 환경 등에 의해 발생한다.

특히 자동화재속보설비와 연동되는 경우 오인된 화재 신호를 119에 자동으로 알려 출동하는 소방시설

로 소방력 낭비는 물론 긴급하게 출동해야 하는 다른 사고 현장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. 또

한 잦은 오동작은 자칫 소방시설을 차단해 초기진화의 골든 타임을 놓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.

이에 시흥소방서는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출동한 7개소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2회미만 출

동한 118개소에 대해서는 화재 예방 안내문 발송 및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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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후 소방특별조사 결과 및 자율안전점검 미제출 대상에 대해 화재안전기준 위반 시 조치명령 등을 통

한 개선과 현장안전컨설팅을 통해 관계자의 관심과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비화재보를 최소화 할 계획

이다.

비화재보 저감을 위한 중점 안내사항으로는 ,자동화재탐지설비(감지기) 설치 장소 습도 60% 이하 유

지 ,소방시설 점검 및 용접 작업 시 사전 연락 ,자동화재속보설비 관련 연락망 유지·관리 철저 ,비화재보 

다수 발생 시 방수형 감지기 또는 불꽃 감지기 교체 등이 있다.

한편 시흥소방서에서는 최근 3개월간 비화재보 발생 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 분기 대비 비화재보 발생 

건수는 211건에서 173건으로 38건이 감소하였고, 발생 장소도 135개소에서 125개소로 10개소 감소하

는 등의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,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안전컨설팅 등을 통해 필요한 예방 활

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.

소방안전특별점검단장은“최근 우기철에 따라 감지기 설치 장소에는 환기 및 제습을 자주하고, 노후 감

지기 교체 등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한다”며 “시민의 안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화재보 

줄이기에 힘쓰겠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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